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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라디아서 서론 

l 바울의 1 차 전도지역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했다. 즉, 
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
가르쳤다.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. 그러나 방종에 대한 
오해가 있을까봐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복음의 실제적 적용을 덧붙이고 있다. 

 
 
 

Ⅰ바울의 사도직 변호(1-2장) 
1. 사실(Fact) 2. 의미(Meaning) 3. 적용(Application) 
l 바울의 사도권 변호 

사람이 아니라 예수 
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
가운데 다시 살리신 
하나님께 직접 사도직을 
받았다 (1:1). 
다른 복음을 전하면 
저주를 받는다 (1:8-9). 
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
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
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
사람이다 (1:10). 

l 복음의 핵심은 예수 
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
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
몸을 주신 것이다 (1:4). 

l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
귀가 얇은 갈라디아 
성도들처럼 잘못된 
교훈에 금방 넘어간다. 

l 그리스도의 종은 
사람보다 하나님을 
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
둔다. 

l 나는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? 
l 나는 거짓 교훈을 잘 분별할 수 있을 

정도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? 
l 나의 섬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인가? 

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인가? 

l 그리스도인은 예수 
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
못 박힌 사람이다 (2:20) 

l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
나에게서 예수께로 바뀐 
사람이다. 

l 나는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
박히신 것을 믿는가? 

l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
함께 못 박힌 것을 믿는가? 

l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
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
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믿는가? 

 

Ⅱ 율법과 복음의 관계(3-4장) 
1. 사실(Fact) 2. 의미(Meaning) 3. 적용(Application) 
l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생긴 

것이다 (3:19). 
l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

초등교사이다 (3:24). 

l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
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
변화된다. 하나님을 아빠 
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(4:6). 

l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
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 
것을 확신하는가? (아버지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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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
아들이 된다 (3:26). 

 

l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
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
자이다 (3:29;4:7). 

신분에 따라 양자의 위치가 
바뀐다) 

l 그러면 나는 어떤 특권을 
누릴 수 있는가? 

 

Ⅲ 복음의 적용(5-6장) 
1. 사실(Fact) 2. 의미(Meaning) 3. 적용(Application) 
l 자유롭게 하시려고 

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
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
(5:1). 

l 성령을 따라 행하라. 
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
이루지 않는다 (5:16). 

l 육체의 일 
-더러운 것, 우상숭배, 
분쟁, 분열, 방탕등(5:19-
21). 

l 성령의 열매 
-하나님과의 관계(사랑, 
희락, 화평) 
-이웃과의 관계(오래참음, 
자비, 양선) 
-자신 안에서(충성, 온유, 
절제) 
 

l 죄의 노예처럼 살지 않는 길은 성령을 
따라 사는 길이다. 

l 육체의 소욕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
아니다.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히 
없어진다. 어두운 방에 불만 켜면 
어두움은 사라진다. 

l 진정한 사랑, 절대적 기쁨, 영원한 평화는 
하나님 안에서 나온다. 

l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참지 못하는 
사람이 인내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
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
가능하다 (충성, 온유, 절제도 마찬가지다). 

l 절제는 다른 모든 열매를 담는 과일 
바구니요, 꽃바구니다 (절제가 없는 평화는 
태만을 가져오고, 절제가 없는 자비나 
양선은 거지근성을 키운다. 절제 없는 
충성은 과로를 가져오고, 절제 없는 
온유는 유약한 인간을 만든다.) 

l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
발버둥치며 사는가? 
아니면 성령충만을 위해 
기도하며 노력하는가? 

l 나는 우리 교회가 죄인도 
치유되고 변화 받는 
성령이 흐르는 교회가 
되기를 기도하고 있는가? 

l 짐을 서로 지라. 
그리하여 그리스도의 
법을 성취하라 (6:2) 

l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
말라. 거둘 때가 온다 
(6:10). 

l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
(6:17). 

l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뿐만 
아니라 신앙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산다. 

l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상급을 잃게 
된다. 

l 바울에게는 주를 위해 고생하고 희생한 
흔적이 있었다.  

l 내가 짐을 져줘야 할 
지체는 없는가? 

l 나는 선을 행하다가 
낙심한 적이 없는가? 

l 내 몸에는 주님을 위해 
희생한 흔적이 있는가? 

 


